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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경기도에서 시작된 바로대출제 서비스는 지역서점의 매출 상승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창의적인 신규 서비스로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용자의 희망도서 중복신청으로 인해 공공도서관 장서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바로대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창의적 협력 방안인 바로대출
제는 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대 및 도서관, 지역서점, 이용자 간의 지속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설명회 개최, 도서구입비 대비 바로대출제 희망도서 구입비 연구를 통한 기획 수집, 바로대출제 관련 규정 제정, 

독서문화서비스 확대, 건전한 이용자층 확대 및 다양한 지역서점 육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local bookstore direct loan service for users’ requests in public libraries, which was launched in 

Gyeonggi Province, is a creative new service that has le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rise in sales of local bookstores and high user satisfaction. However, it is a service in which positive 

and negative reactions coexist as negative opinions are presented on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public library books due to overlapping needs for desired books by users. Therefore, several ways of improving 

for local bookstore loan service in public libraries through a survey of public libraries, local bookstores, 

and user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The local bookstore direct loan service for users’ requests, which 

is a creative cooperation plan between public libraries and local bookstores, needs to constantly improve 

its services by increasing book purchase cost, organizing a steering committee for continuous communication 

and collecting plans through research on the book purchase cost. Al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s services 

by enacting regulations expanding reading culture services expanding the number of healthy users and 

fostering various local book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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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시민의 독서생태계를 조성하는 공공도서관, 

서점, 출판사는 각각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먼

저 공공도서관은 대규모 공공도서관의 건축과 

시설 개선 등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지만, 도서관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는 추세로 

이용자층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도서관의 선정과 견제기능이 점차 사라지

고 도서관이 더 이상 출판의 다양함을 유도하

지 못하고 있다(정준민, 2018). 지역서점은 종

이책 수요의 감소와 독서인구의 감소, 도서정

가제의 불완전한 시행, 대형 온라인 서점의 등

장으로 인한 매출 감소,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

료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2015년 기준, 전국 서점 수는 2,116

개로 2005년 대비 38.3% 감소하였으며 경기도 

지역서점은 273개로 2005년 대비 40.4% 감소

하였다(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16, 108-126). 

출판사는 매체 환경의 디지털화에 따른 종이책 

인구의 감소와 네트워크 확산과 모바일 미디어

의 발달로 인한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

라 지속적으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유럽에서 

지속되어 왔다. 프랑스 문화부 미디어문화산업

실 산하 도서독서국은 출판․독서․도서관을 

함께 관할하며 도서전, 독서축제, 작가와의 만

남 등을 개최하여 독자, 작가, 출판계, 서점계, 

도서관계 인사들이 함께 만나 독서라는 주제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한주리, 2017). 

독일 독서재단은 부모와 교사, 사서, 서점을 대

상으로 독서 장려 기획을 전개해 왔다. 영국은 

교육부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재정지

원으로 북페스티벌, 도서전, 콘퍼런스 등 출판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독서생태계 위기를 개별적인 사안

으로 보지 않고, 각 주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

고 각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 사례와 같이 지역 독

서생태계 간의 전략적 제휴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출판및인쇄진흥법｣을 

제정하여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

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

인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의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

에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증액을 추진하는 내

용이 포함되었다. 2021년 ｢출판문화산업진흥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이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이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

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경기도는 2017년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 13개 시군에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

가 제정되었다.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계획과 도서관의 도서 구

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 공공도서

관은 대부분의 도서 구입을 지역서점에서 시행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

다. 이러한 도서정가제와 지역서점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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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독서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

게 된다. 도서관과 서점, 출판사가 서로 협력하

는 것은 장기적으로 독서진흥을 이끄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2015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이하 바로대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바로대출제는 읽고 싶은 새 책을 동네서

점에서 편리하게 빌려 읽고 반납된 책은 도서

관 장서로 등록 후 활용하는 것이다. 바로대출

제는 도서관 회원이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

로 대출할 수 있어 이용자 만족도 제고, 지역서

점 활성화, 공공도서관의 이미지 제고 등의 역

할을 하고 있다. 용인시는 바로대출제 시스템

을 특허 등록하였고 바로대출제를 도입하는 전

국의 공공도서관에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확

대되어 2021년 현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서 11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바로대출제에 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

하고 있는 이용자와 서비스의 주체에 해당하는 

도서관이나 서점의 관점이나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서점, 도

서관의 입장에서 바로대출제에 관한 현황조사

와 의견 청취를 통해서 바로대출제에 관한 개

선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해 제시하고 바로대출

제 관련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의 독서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독서생태계의 주체인 출판사, 지역서점, 도서

관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었다. 먼저 출

판사와 지역서점, 도서관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로 윤희윤(2005)은 우리나라 지식

문화 강화를 위해 생산주체인 출판계와 제도시

장인 도서관의 전략적 제휴가 시급하며 이를 위

한 방안으로 도서정가판매제, 도서관 인프라 확

충, 정부의 도서구입 및 도서관 공급제도, 법적 

납본제도를 주장했다. 신종락(2007)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독일 출판시장의 성공요

인을 조사하였는데 제도적인 부분으로 서적상

업협회, 도서정가법, 출판통계를 들었으며, 특히 

독일 공공도서관에서는 학술서적을 폭넓게 구

매함으로써 중소출판사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오재호, 조성한(2017)

은 경기도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지

역서점 발전방안을 제시했는데 서점의 도서문

화를 확대하고 지역서점 인프라를 정비하고 프

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서점 데이터베이스 구

축과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확대를 주장했

다. 정윤희(2019)는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출

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비교분석을 통

해 책문화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

해서는 ‘출판-도서관-독서’를 통합한 시스템을 

만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주리(2020)는 지자체의 지

역서점 활성화 조례 현황과 출판문화산업진흥

법의 개정사항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의 

독서생태계를 위한 지역서점의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였다. 노미령, 정경운(2020)은 지역 독립

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와 지역서

점 우선구매 정책이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조

례 개정이 필요하며, 독립서점의 체계적 인큐베

이팅 시스템 구축,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 공급

률의 공정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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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인노(2021)는 희망도서바로대출제의 궁

극적인 목적은 도서관 서비스 확장과 지역서점

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임을 강조하였고 바로

대출제의 긍정과 부정 의견을 정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적 차원의 독서생태계 활

성화 방안은 도서정가제 시행, 각 주체별 일관

된 정책과 유기적 연결, 서점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출판문화진흥법 개정, 지역서점 인증제, 

지역서점 우선구매제, 바로대출제 등으로 다양

하며, 점점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독서생태계의 주체인 출판사, 지역

서점, 도서관의 자발적 차원의 협력 사례에 관

한 연구로 이용재(2009)는 각 도시의 ‘한 책’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공도서관, 작가, 출판사 

및 서점은 ‘한 책’ 운영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

고, 도서 홍보 및 지원, 작가의 강연 및 각종 프

로그램 참여, 온․오프라인 독서토론 공간의 

개설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주리(2017)는 독서문화 진

흥을 위한 국내․외의 독서운동을 살펴보았으

며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민간 자원활동

인력의 참여를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휴가일수 보상과 인사평정 반

영 등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정준민(2018)은 출판 플랫폼으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제안하면서 도서관은 독립출

판물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스스

로 독립출판물을 만들어야 하며 구독형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도서관 내에 학습공동체를 조성

하여 학습공동체 스스로 새로운 출판을 시도하

게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동연, 유

승호(2020)는 독립서점과 지역의 연계는 지역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고 도서관 등 책을 매개

로 다양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의 네트

워크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도서관과 출판

사, 서점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가 

있다. Coffman(1998)은 서점이 도서관보다 책

도 많고 고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서관보

다 작은 인력 규모로 운영하며, 도서관보다 운

영시간이 길다고 주장하며 서점의 비용효율적

인 경영을 도서관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Mercieca(2000)는 도서관이 새로운 기

술을 채택해왔고 이를 통해 서비스와 자원의 범

위를 강화했지만, 전통적인 출판사는 최근에서

야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저작권 소

유자인 출판사가 콘텐츠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도서관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리고 Fister(2008)는 서점의 쇠퇴와 도서관의 

이용자 증가를 설명하며 서점이 도서관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서관은 강력

한 독서문화를 만들었고 신간 서적을 쉽게 이

용하게 하며 자관에 책이 없더라도 도서관 네

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책을 수집하고 독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한다고 하였다. 

독자가 책을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

나는 다른 독자의 추천이므로 책을 독점의 개

념이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도서관과 지역서

점, 출판사의 상상력, 협업, 기술 혁신으로 고착

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서관과 서점의 협력관계 파트너십을 

강조한 연구로, Rockman(2001)은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대학도서관과 캠

퍼스 서점 간의 파트너십을 소개하면서 대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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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과 서점은 협업하여 교수의 연구 및 학습 

기여도를 증진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Bahr & Bolton(2002)은 한도

시 한책 사업에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출판

사, 서점 등 지역 커뮤니티가 협력한 사례를 소

개하며 도서관과 출판사, 지역서점 간의 이러

한 협업은 개인의 노력을 줄이고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며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Arthur & Sieck(2015)는 더 많은 도서

관과 출판사가 워크숍이나 웹 세미나, 콘퍼런

스 세션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대학도서관과 

Taylor & Francis 출판사의 공동 워크숍과 출

판 행사를 소개하면서 두 기관의 적극적인 커

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도서관, 학술출판사 간의 광범위한 

컨소시엄을 소개한 연구로 Kohl & Sanville 

(2006)는 대학도서관의 컨소시엄을 통해 출판

사의 인쇄 구독료와 합리적인 추가 요금정산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이

용할 수 있는 저널 문헌을 상당히 증가시켰고 

비용효율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하였다. Ward 

& Lavoie(2016)는 캐나다 연구지식네트워크

와 Erudit컨소시엄의 파트너십을 소개하였다. 

도서관에서 학술출판사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

의 노력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였고 대

학도서관과 학술출판사가 협력하여 오픈액세

스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ell(2017)

은 Temple University의 ‘교과서 경제성 프로

젝트’를 소개하면서 도서관과 서점이 협력하기 

위해 대화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서로의 운영, 서비스, 기능 및 시스템에 대

해 학습하고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도서

관의 이러한 노력은 대학과 지역사회에 그 가치

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Kirschner 

& Miller(2021)는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대학도서관이 교내서점과 협력하

여 교과서를 전자책으로 서비스하는 과정을 소

개하였는데, 교수진에게 교과서를 소개하고 도

서관 장서를 강좌 자료로 활용하도록 홍보하여 

도서관 장서와 서비스에 대한 교수의 인식 제

고 및 향후 상호작용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 연구자들은 공공도서관, 

출판사, 서점이 자발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과 

제도적 차원에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과 서점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다양한 

컨소시엄을 소개하면서 상상력, 기술, 협업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1.3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바로대출제의 현황과 장단점

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바로대

출제와 관련된 3개 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다. 3개 주체는 바로대출제를 시행

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경기도 지역서

점, 바로대출제 이용자이다. 조사는 2022년 2월

부터 3월까지 진행하였다. 

바로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2022년 1월 11일에 경기도 도서관정책과를 통

해 확보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서점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대출

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서점을 대상으

로 하였다. 바로대출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용자는 설문조사 QR코드를 생성하여 지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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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보낸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바로대출제를 시

행하고 있는 11개 시군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

제 담당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다. 바로대출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 시군은 

가평군,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이다. 설

문조사는 바로대출제 운영현황, 만족도, 장단점, 

개선사항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11개 시군에서 바로대출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수는 시군별로 최소 1개에서 최대 

25개까지 편차가 컸으며 지역 서점의 규모 역

시 매우 차이가 컸다. 따라서 108개의 지역서점 

중 규모가 작아서 바로대출제 담당자가 없다고 

하거나 설문조사를 거부한 47개 지역서점을 제

외한 61개 지역서점에 설문을 보내어 31개 지

역서점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하였다. 이들 지역

서점의 분포는 오산시가 1개, 가평군, 광명시, 

안산시, 포천시, 하남시가 각각 2개씩,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용인시, 평택시가 각각 4개씩

의 지역서점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서점용 설문

지는 바로대출대 운영현황, 만족도, 개선사항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바로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

공도서관 11곳을 통해 경기도 모든 지역을 대

상으로 바로대출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 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다. 이용자용 설문지는 인구통계, 도서관 이용 

경험, 바로대출제 인지 정도, 바로대출제 이용 

경험, 만족도, 개선사항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표 1>과 같이 설문지 문항과 문항 수는 3개 

주체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객관식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분석

은 데이터 코딩을 거쳐 MS Office Excel 2016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

한 분석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공공

도서관과 지역서점, 이용자와의 심층면담을 통

해서 보완하였다. 

설문명 공공도서관의 희망도서바로대출제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지

조사대상 도서관용 서점용 이용자용

조사기간 2022.2. ~ 2022.3.

조사방법 KSDC 온라인 조사

문항 및 

문항수 

문항 문항수 문항 문항수 문항 문항수

응답자 현황 1 응답자 현황 1 인구통계 4

도서관 이용경험 3
바로대출제 현황 14 바로대출제 현황 1

바로대출제 인지 1

만족도 3 만족도 3 바로대출제 이용경험 2

만족도 5개선점 2 개선점 2
개선점 2

합계 20 합계 7 합계 17

응답형식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5단계

응답자수 11 31 77

<표 1> 바로대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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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서점 활성화와 바로대출제 

2.1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 현황은 

<표 2>와 같으며, 13개 지역에서 제정되었다.

<표 2>와 같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에는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조항

이나 지역서점과의 우선 조달계약 조항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과 

번호 조례명(시행일자) 조례내용

1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3.30)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2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
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2021.01.01)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3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22)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구성)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회의․운영)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업무의 위탁) 

4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9.29)

제5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인증) 
제7조(인증기준) 
제8조(인증절차)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11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12조(구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회의․운영) 
제15조(수당 등) 
제16조(협력체계 구축) 

5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04.06)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운영)

6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0.07)

제6조(지원계획) 
제7조(지역서점 지원)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구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회의․운영) 
제14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7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12)

제4조(지원계획) 
제5조(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8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1)

제5조(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마을서점 지원) 
제7조(마을서점 인증) 
제8조(인증기준) 

제9조(인증절차)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12조(마을서점과의 수의계약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9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17)

제5조(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구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회의․운영)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10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02)

제4조(지원계획) 
제5조(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운영)

11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29)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12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18)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13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4.06)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인증) 
제7조(인증기준) 

제8조(인증절차)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11조(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표 2>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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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자료구

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공공

도서관은 지역서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는데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시군뿐 아니라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했으며, 도비 8억, 시군비 

19억 등 약 27억의 예산을 지원하였다(경기도, 

2021, 18).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료납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무자격업체나 실제 매장을 운영하

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구입 사례가 심심

치 않게 발생하였다(강은영, 2016). 이를 방지하

고자 지역서점 인증제 관련 조항을 광주시, 안양

시, 화성시에서 포함하였는데 인증기준은 사업

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

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업 

등록 업체, 사용면적의 50% 이상 오프라인 방문

매장을 운영하며,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

점, 관내 시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

는 서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도 도서

관은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통해 지역

서점과의 조달계약, 우선구매, 수의계약을 시행 

중이며, 인증서점을 대상으로 바로대출제 시행

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2.2 바로대출제 

바로대출제는 도서관에 희망도서 구입을 신

청하거나 소장 도서를 빌려 읽고 반납하는 기

존의 도서대출시스템과 달리 시민이 서점에서 

새 책을 무료로 빌려 본 뒤 서점에 반납하면 지

자체가 책값을 서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

납된 책은 공공도서관으로 보내져 도서관 장서

가 된다. 바로대출제는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신청 서점을 모집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바로대

출제 시스템을 도입한 후 진행하게 된다. 이용

방법은 관내 공공도서관에 회원 등록한 이용자

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바로대출’을 

신청한 후, 서점으로부터 수신한 대출 안내 문

자를 가지고 서점을 방문하여 대출할 수 있다.

바로대출제를 최초로 시작한 용인시는 2015

년 6월부터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바로대출제

를 시범 실시한 뒤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아 

2016년부터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2017년에

는 행정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2017년 

한 해 동안은 13,686명의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총 55,460권의 책을 대출하였다(용인시 공시자

료, 2017). 경기도 시군에서 바로대출제를 시행

하고 있는 기관은 <표 3>과 같다. 

2017년에 용인시는 시민이 빌린 책 구입대금

으로 6억4천만원을 지역서점에 지급했다. 협약

을 맺은 동네서점들은 바로대출제 시행 뒤 평균 

10% 이상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

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기흥구 동백문고와 수지

구 수지문고는 매출이 30% 이상 올랐고, 골목

안 작은 책방들도 5∼10%가량 매출이 늘었다

고 용인시는 밝혔다(박경만, 2017.2.3.).

바로대출제는 ‘구청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잘 

파악한 것이며 굉장히 창의적인 제도(김찬호, 

2020)’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바로대출제가 어

렵사리 싹트고 있는 도서관 문화를 왜곡시킬 수 

있다(신남희, 2020)’는 부정적인 의견이 공존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바로대출제

의 서비스 당사자인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의견

과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로대출

제의 현황과 인식, 만족도, 긍정적․부정적 요

인,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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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군명 시작 통합관리시스템 지역서점 신청권수

1 가평군 2020 구축(2020) 4 1인 3권

2 광명시 2021 구축(2021) 9 1인 3권

3 부천시 2017 구축(2017) 10 1인 5권

4 수원시 2017 구축(2017) 21 1인 2권

5 시흥시 2018 구축(2018) 11 1인 4권

6 안산시 2018 구축(2018) 7 1인 5권

7 오산시 2016 미구축(수기 처리) 1 1인 2권

8 용인시 2015 구축(2016) 25 1인 5권

9 평택시 2018 구축(2018) 10 1인 3권

10 포천시 2019 구축(2019) 6 1인 5권

11 하남시 2018 구축(2018) 4 1인 5권

합계 108

<표 3> 바로대출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 시군 
<2022년 1월 11일 기준> 

3. 설문 조사 및 분석

3.1 도서관 대상 설문 분석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희망도서구입비, 

바로대출구입비 금액과 비율은 <표 4>와 같다. 

11개 조사대상 공공도서관 중 5개는 도서구입

비 항목을 상세히 구분하지 않고 있었고 정확한 

금액을 제시한 6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대비 바로대출제 금액의 비율은 12.2%~32.8%

로 도서관 간 편차가 컸다.

6개 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대출자수, 대출권

수, 구입권수와 선정 제외 권수는 <표 5>와 같

다. 바로대출제 대출자수는 도서관 내부 사정

으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가평군을 

제외하고, 221명에서 41,428명으로 도서관 간 

편차가 컸다. 바로대출제를 처음 시작한 용인

시는 대출자수 41,428명 대출권수 59,563권, 구

입권수 59,529권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상

황이었다. 바로대출제 선정 제외 권수는 32권

에서 1,475권으로 도서관간 편차가 컸는데, 수

원시의 경우 관내 공공도서관이 25개로 가장 

번호 시군 도서구입비(원)
희망도서 구입 바로대출제 구입 희망도서+바로대출제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1 A 1,133,800,000 343,731,520 30.3 346,896,420 30.6 690,627,970 60.9 

2 B 683,000,000 148,000,000 21.7 83,000,000 12.2 231,000,022 33.8 

3 C 2,590,337,200 560,624,970 21.6 849,962,990 32.8 1,410,587,982 54.5 

4 D 314,000,000 71,000,000 22.6 50,000,000 15.9 121,000,023 38.5 

5 E 252,459,620 92,818,830 36.8 31,592,960 12.5 124,411,827 49.3 

6 F 549,400,000 61,000,000 11.1 67,000,000 12.2 128,000,011 23.3 

<표 4>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희망도서구입: 바로대출구입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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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군명
공공도서관개수

(2021. 6. 기준)
대출자수(명) 대출권수(권) 구입권수(권) 선정제외권(권)

1 가평군  4 - 5,728 - -

2 광명시  6 2,178 3,302 3,302 0

3 부천시 15 27,220 46,304 46,304 876

4 수원시 25 4,265 21,737 22,768 1,475

5 시흥시 12 3,740 5,412 5,412 165

6 안산시 15 4,546 7,002 7,163 709

7 오산시  7 221 421 392 32

8 용인시 18 41,428 59,563 59,529 34

9 평택시 10 2,721 3,204 5,594 760

10 포천시  7 1,266 2,023 2,149 49

11 하남시  6 3,662 4,254 4,254 369

<표 5> 바로대출제 대출자수, 대출권수, 구입권수, 선정 제외 권수

규모가 큰 시군이라 선정 제외 권수도 많았다.

바로대출제 관련 규정의 존재 여부에 대해 관

련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4개 도서관은 관련 규

정으로 ‘지역서점활성화관련규정’, ‘바로대출제

규정’, ‘희망도서바로제공관련규정’, ‘장서개발지

침’을 관련 규정이라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시군

은 바로대출제 관련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 도

서관 운영계획에 포함한 업무이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바로대출제 선정 기준은 희망도서 선정 

기준과 동일하다고 응답하였다.

바로대출제의 선정 제외 사유는 <표 6>과 같

이 도서의 형태, 금액, 출판연도, 소장도서, 품

절도서와 같이 명확한 사유가 있으며 논란의 

소지, 영리, 종교, 정치, 유사도서, 주식 등 불명

확한 기준이 존재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담당자는 <표 7>과 

같이 81.81%가 만족하는 편이었다. 

<표 8>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담

당자가 생각하는 바로대출제의 긍정적 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만족도 증진과 이용

자 서비스 확대였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담당자가 

생각하는 바로대출제의 부정적 요인은 <표 9>

와 같이 복본이나 베스트셀러 위주의 도서 구

입으로 인한 장서의 질 저하를 가장 부정적 요

인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서관의 역할 

축소, 본인이 저자인 책을 신청하는 등의 악용 

사례 발생 등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족을 

동원하는 등의 일부 이용자의 독점 이용’과 ‘첫 

이용자 이후 반납, 정리 작업 후 도서관에 입수

되기까지의 시간 지연의 불편함’을 들었다.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담당자가 제안한 

바로대출제의 개선사항은 <표 10>과 같이 바로

대출제 규정 수립, 시스템 개선이었다. 예산 확

대, 타 규정과의 연계, 홍보 강화, 서점과 이용

자의 의견 수렴, 회원 자격 검토 등도 포함되었

다. 기타 의견으로 “도서관의 희망도서 구입비

율과 정기 수서되는 도서구입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바로대출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과 병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즉, 공공도서

관 담당자는 홍보를 강화해서 바로대출제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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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제외 사유
인원

(명)

비율

(%)
선정 제외 사유

인원

(명)

비율

(%)

훼손 및 독점 이용의 우려가 있는 각종 수험서, 

자격서, 문제집, 교과서, 심화단계 전문서, 대

학교재

11 6.5 참고도서류(사전, 지도 등) 7 4.1

고가의 도서 10 5.9 도록, 화보집, 악보류 6 3.6

공공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미풍양속,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도서와 

19세 이상 이용가능한 선정적인 자료 등)

10 5.9
청소년 정서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
6 3.6

도서의 형태가 공공도서관 소장도서로서 부

적합한 도서(스프링도서, 컬러링북, 쓰기익힘

책, 퍼즐북, 스티커북, 팝업북, 워크북, 병풍책, 

스티커)

10 5.9
사회적 논란이 있는 도서(역사적 사실 왜곡, 

물의를 일으킨 저자의 저작 등)
5 3.0

비도서(DVD, CD, 오디오북, 전자책 등) 10 5.9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개인 및 출판

사 등의 영리)
5 3.0

도서관에 소장 중인 도서(구입, 정리 중인 자

료 포함)
9 5.3

종교자료(개인신앙자료, 성경연구 등), 특정 

종교의 포교를 위한 종교도서
5 3.0

시리즈 및 전집류 9 5.3 해외원서 5 3.0

정기간행물, 잡지 9 5.3

리커버리북(본문 내용 변경이 없이 이미 출간

된 책의 표지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어 

다시 출간하는 책)

3 1.7

논문류 8 4.7 정치 목적의 신청자료 3 1.7

웹툰, 만화 8 4.7
특정주제의 도서를 월 2권 이상 중복 신청할 

경우
3 1.7

장르문학(판타지, 무협지, 로맨스, 라이트노

벨, 그래픽노블, 게임서, 인터넷 소설)
8 4.7 유사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2 1.1

출판년도가 오래된 도서 8 4.7 주식, 경매 등 투기적 성향의 경제 도서 1 0.5

정상 구입이 불가능한 도서(품절, 절판, 미출

간, 주문제작도서, 온라인 전용 판매 등)
8 4.7

이용이 극히 특정인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되

는 자료
1 0.5

합계 170 100.0

<표 6> 바로대출제 선정제외 사유(복수 응답)

만족도 인원(명) 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  0.00 

만족하지 않는다.  0  0.00 

보통이다.  2 18.18

만족한다.  8 72.72

매우 만족한다.  1  9.09 

합계 11 99.99

<표 7>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만족도 



9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6권 제2호 2022

긍정적 요인 인원(명) 비율(%)

지역서점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9  29.03 

입수시간 단축 등의 시민 독서편의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인다.  8  25.81 

도서관 이용자서비스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  6  19.35 

도서관의 호감도를 높이는 등 도서관 이미지를 제고한다.  4  12.90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한다.  3   9.68 

지자체에 서비스 확대 및 예산 확대를 촉구할 수 있다.  1   3.23 

바로대출제 관련 신문기사 등을 통해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다.  0   0.00 

합계 31 100.00

<표 8>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긍정적 요인(복수응답)

부정적 요인 인원(명) 비율(%)

이용자의 중복 희망도서 신청으로 인해 복본 증대, 베스트셀러로 편중 등, 도서관 

장서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
10  38.46 

새 책을 대하는 장소가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이라 도서관의 역할을 축소한다.  4  15.38 

본인이 저자인 책을 신청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  4  15.38 

지역서점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출판사, 서점, 

유통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출판문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11.55 

어렵게 구축한 도서관 문화를 왜곡시킬 수 있다.  2   7.69 

기타  2   7.69 

바로대출제는 양서로 표현되는 전문서적, 학술서적의 출판을 담보하지 못하고 

좋은 책의 안정적 소비자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1   3.85 

합계 26 100.00

<표 9>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부정적 요인(복수 응답)

개선사항 인원(명) 비율(%)

바로대출제 서비스 규정 수립-선정 제외 기준, 중복허용도서권수 조정 등  7  28.00 

바로대출제 시스템 개선  7  28.00 

바로대출제 예산 확대  2   8.00 

대출 규정과의 상충 개선  2   8.00 

홍보 강화  2   8.00 

서점 현장 방문을 통한 서점과 이용자 의견 청취  2   8.00 

바로대출제 이용 가능한 회원 자격 강화  1   4.00 

바로대출제와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한 활동과 병행  1   4.00 

기타  1   4.00 

대출책 수 확대  0   0.0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항목에 바로대출제 추가  0   0.00 

바로대출제 회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0   0.00 

합계 25 100.00

<표 10>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개선사항(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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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이용자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바로

대출제 자체를 확대하거나 바로대출제 이용자

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정리하면, 바로대출제는 시민에게 편

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

지만 도서관 장서를 관리하는 사서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서비스라고 인식하

고 있었다. 또한, 희망도서의 비중이 늘어날수

록 이용자의 의견이 장서에 반영되지만, 장서 

구성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

부 분야로만 편중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또한, 도서관이라는 공공기관과 지역

서점이라는 개인사업자간의 협력 사업임을 인

지하지 못한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사항도 문제

점이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서점을 통제

하여 오픈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었다. 또한, 지역서점 간의 바로대출제 대

출건수도 차이가 있어 바로대출제서비스의 근

본적인 취지와 달리 진행된다는 우려도 지적되

었다. 따라서 이용자 만족도를 위하여 단순히 

바로대출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3.2 지역서점 대상 설문 분석 

설문에 참여한 지역서점의 만족도는 <표 11>

과 같이 80.64%가 만족하는 편이었다. ‘전혀 만

족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6.45%이었

는데 심층면담 결과, ‘매출 증가보다는 오히려 

부수적 업무가 증가하여 업무가 늘었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지역서점이 판단하는 바로대출제의 긍정적 

요인은 <표 12>와 같이 이용자 증가, 매출 상승, 

홍보 효과이었다. 기타 의견은 “도서관에 도서

를 납품함에 따른 매출 증대의 효과이며 그 외

만족도 인원(명) 비율(%)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2   6.45 

만족하지 않는다.  1   3.23 

보통이다.  3   9.68 

만족한다.  9  29.03 

매우 만족한다. 16  51.61 

합계 31 100.00 

<표 11> 지역서점의 바로대출제의 만족도

긍정적 요인 인원(명) 비율(%)

바로대출제로 인해 서점을 처음 방문하는 손님이 늘었다. 24  48.00 

이용자 증가로 인해 매출이 상승했다. 13  26.00 

다른 책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서점 홍보 효과가 있었다. 11  22.00 

기타  2   4.00 

합계 50 100.00 

<표 12> 지역서점의 바로대출제 긍정적 요인(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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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가적인 서점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다”와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오프라인 이용자는 줄

었다”라는 것이었다.

지역서점이 판단하는 바로대출제의 부정적 

요인은 <표 13>과 같이 예산 조기 소진과 선정 

제외 기준의 엄격성이었다. 또한 대도시에 위치

한 지역서점과 그렇지 않은 지역서점 간의 매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서점 내에 등록된 PC 외에 신

청 도서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렵다”, “서점측

에서 납품을 하기 위해 연체자를 관리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신청 후 책을 취소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경우 남겨진 책에 대한 처리가 어

렵다”, “특정 종교 관련 도서가 많아 구입에 어

려움이 있다”로 확인되었다.

지역서점이 판단하는 바로대출제 개선사항

은 <표 14>와 같이 예산확대, 선정 제외 기준 

완화, 홍보 확대, 규정 수립 순이며, 기타 의견

은 “바로대출제 선정 기준을 강화해서 명확하

게 선정 제외 도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와 “1

인당 신청권수가 줄어서 아쉽다" 였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바로대출제는 지역서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제도이며 지역서점

과 도서관의 공생이 가능한 제도이므로 앞으로 

홍보와 예산을 확대하고 도서 선정 기준을 완

화해서 이용을 확대해 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점입장에서는 그냥 납품하면 그만이

지만 정작 납품된 도서를 구비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과연 도서관에 비치하고 싶은 도서들

일까 고민된다”는 의견과 “도서관 사서의 의견

부정적 요인 인원(명) 비율(%)

예산이 조기 소진된다. 17  36.17 

도서관의 바로대출제 선정 제외 기준이 너무 많다. 12  25.53 

서점간 매출차이가 발생한다. 10  21.28 

기타  5  10.64 

시스템 사용이 어렵다.  2   4.26 

이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구하기 어렵다.  1   2.13 

합계 47 100.01

<표 13> 지역서점의 바로대출제 부정적 요인(복수 응답)

개선사항 인원(명) 비율(%)

바로대출제 예산 확대 17  27.87 

바로대출제 선정 제외 기준 완화 14  22.95 

홍보 확대 12  19.67 

바로대출제 서비스 규정 수립(서점별 매출한도 지정, 이용자 대출권수 등) 11  18.03 

바로대출제 시스템 개선  3   4.92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 증대 필요  2   3.28 

기타  2   3.28 

합계 61 100.00

<표 14> 지역서점의 바로대출제 개선사항(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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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국가의 세금 이 지

출되는 사업이므로 공익적인 방향을 찾아야 한

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바로대출제는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어 호응이 높은 제

도이지만 지역서점주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이용고객에 한해서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과 “바로

대출제 취지와는 달리 인구밀집지역은 많은 대

출권수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서점은 

대출권수가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의견

도 나와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3 바로대출제 이용자 대상 설문 분석 

설문응답자 특성은 <표 15>와 같이 11개 지

특성 빈도(명) 비율(%)

지역

가평군 24 31.17 

광명시 6  7.79 

부천시 3  3.90 

수원시 2  2.60 

시흥시 4  5.20 

안산시 8 10.39 

오산시 3  3.90 

용인시 23 29.87 

평택시 2  2.60 

포천시 1  1.30 

하남시 1  1.30 

　합계 77 100.00

성별

남자 18 23.37 

여자 59 76.63 

합계 77 100.00 

연령

10대 6 7.79 

20~30대 22 28.57 

40~50대 46 59.74 

60대 이상 3 3.90 

　합계 77 100.00

이용자직업

전문직 8 10.39 

경영/관리/사무직 11 14.29 

자영업 7 9.09 

판매/서비스직 8 10.39 

생산기능직 0 0.00 

농림/수산/축산업 0 0.00 

전업주부 20 25.97 

학생 7 9.09 

사서/교사 7 9.09 

프리랜서 7 9.09 

기타 2 2.60 

　합계 77 100.00 

<표 15> 설문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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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가평군과 용인시가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대는 40~50대가 가장 많

았으며, 직업군은 전업주부가 많았다.

도서관 이용횟수는 <표 16>과 같이 일주일에 

2~3회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았다. 바로대출

제 이용횟수는 한 달에 1회가 가장 많았다. 바로

대출제 이용자가 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유는 자

료대출 및 반납과 희망도서 신청이 56.88%인 

이용 경험 빈도(명) 비율(%)

도서관 이용횟수

거의 매일(일주일 4회 이상)  7 9.09 

일주일에 2~3회 21 27.27 

일주일에 1회 19 24.67 

한 달에 1회 19 24.67 

석 달에 1회  7 9.09 

일 년에 1회  1 1.29 

거의 이용하지 않음  3 3.89 

　합계 77 99.97 

바로대출제 이용 횟수

일주일에 1회 10 12.99 

한 달에 1회 42 54.55 

석 달에 1회 13 16.88 

일 년에 1회 5 6.49 

거의 이용하지 않음 7 9.09 

　합계　 77 100.00

도서관 방문 이유

자료 대출 및 반납 65 38.92 

희망도서 신청 30 17.96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 19 11.38 

도서관 이용 교육 참여 12 7.19 

자료 조사 및 이용 12 7.19 

문화프로그램 이용 11 6.59 

학습공간 이용 9 5.39 

휴식장소 이용 6 3.59 

멀티미디어실 이용 2 1.20 

편의시설(매점 등) 이용 1 0.60 

합계　 167 100.01

바로대출제 이용 주제

총류 8 4.94 

철학 6 3.70 

종교 3 1.85 

사회과학 26 16.05 

자연과학 14 8.64 

기술과학 8 4.94 

예술 12 7.41 

언어 16 9.88 

문학 51 31.48 

역사 18 11.11 

합계　 162 100.00

<표 16> 도서관 이용 경험과 바로대출제 이용 경험(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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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

자층임을 알 수 있었다. 바로대출제가 주로 이

용된 주제는 문학 분야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는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가 차지하여 이 

두 영역의 이용이 47.53%에 해당하였다. 

이용자가 느끼는 바로대출제 이용 후 공공도

서관 이용 감소는 20%에 그쳤으며 바로대출제

를 인지하게 된 경로는 <표 17>과 같이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배너와 포스터가 40%로 가

장 컸고 지인 소개가 20.69%로 조사되었다. 바

로대출제는 도서관 홈페이지나 배너, 포스터 

등 공식적인 홍보 방법뿐 아니라 바로대출제 이

용자의 소개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바로대출제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표 

18>과 같이 89.60%가 만족하는 편이었다. 특히, 

‘매우 만족한다’의 비율이 70.12%로 매우 높았

다. 바로대출제의 계속이용여부는 94.80%, 지

인에게 추천여부는 94.80%에 이를 정도로 바로

대출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용자가 생각하는 바로대출제의 긍정적 요

인은 <표 19>와 같이 신속성, 접근성, 편리성, 

창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생각하는 바로대출제의 부정적 요

인은 <표 20>과 같이 예산의 소진, 선정 기준의 

엄격함, 짧은 대출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학습만화, 복본, 로맨스 소설류 제한

이 아쉽다”라는 의견과 “신청 권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1인당 신청권수 2권이 너무 적다” 등

의 의견이 있었다. 

이용자가 생각하는 바로대출제의 개선사항

은 <표 21>과 같이 예산 증대, 대출기간 증대 

및 한도 권수 증대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선정 제외 기준 완화, 신청 절차 간

소화 순으로 나타났다. 

바로대출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

도가 높은 제도이지만 이용자는 예산을 확대하

고 도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권수와 대

출기간을 확대하기를 원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서점도 도서관도 둘 다 살리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작가와 만나는 북콘서트나 독서모임 

등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지역경

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 앞 큰 서점

인지 경로 인원(명) 비율(%)

도서관 홈페이지  27 23.28 

도서관 배너, 포스터  25 21.55 

서점 배너, 포스터  24 20.69 

지인 소개  24 20.69 

서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4 3.45 

서점 홈페이지   4 3.45 

서점 문자   3 2.59 

기타   2 1.72 

도서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1 0.86 

도서관 문자   1 0.86 

신문기사   1 0.86 

합계　 116 100.00

<표 17> 이용자의 바로대출제 인지 경로(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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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빈도(명) 비율(%)

이용자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2.60 

만족하지 않는다  1 1.30 

보통이다  5 6.50 

만족한다 15 19.48 

매우 만족한다 54 70.12 

합계 77 100.00

계속 이용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그렇지않다  2 2.60 

보통이다  2 2.60 

그렇다 10 12.98 

매우 그렇다 63 81.82 

합계 77 100.00

추천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그렇지않다  0 0.00 

보통이다  4 5.20 

그렇다 10 13.00 

매우 그렇다 63 81.80 

합계 77 100.00

<표 18> 이용자의 바로대출제 이용자 만족도

긍정적 요인 인원(명) 비율(%)

신속성-희망도서 신청 후 한달 가량 걸리던 대기기간이 7일로 감소하고 도서 

정리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55 31.07 

접근성-도서관까지 가지 않고도 집 근처의 지역서점을 이용하므로 접근성이 좋다 49 27.68 

편리성-바로대출제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책이 구해지면 문자가 오므로 편리하다 45 25.42 

창의성-공유 경제인 책을 함께 활용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 서비스이다 21 11.86 

호감도–도서관 이미지를 제고한다 5  2.82 

기타 2  1.13 

합계 177 99.98

<표 19> 이용자의 바로대출제 긍정적 요인(복수 응답)

부정적 요인 인원(명) 비율(%)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다 46 41.82 

발행연도가 1년 이상 지났거나 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하거나 

원서신청 불가 등 선정 규정이 엄격하다
33 30.00 

대출기간(연장 포함 3주)이 짧다 13 11.82 

바로대출제 신청이 번거롭다 9 8.18 

기타 8 7.27 

시스템 오류가 잦다 1 0.91 

합계 110 100.00

<표 20> 이용자의 바로대출제 부정적 요인(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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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인원(명) 비율(%)

예산 증대 47 38.21 

대출기간 증대, 한도 권수 증대 41 33.33 

선정 제외 기준 재검토 19 15.45 

신청절차 간소화 13 10.57 

시스템 개선 3 2.44 

기타 0 0.00 

합계 123 100.00

<표 21> 이용자의 바로대출제 개선사항(복수 응답)

보다 일부러 좀 멀리 작은 서점을 이용한다”라

는 의견도 있었다. 즉, 북콘서트와 같은 문화 

행사를 도서관에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의견

과 작은 서점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간혹 “대출은 서점에

서, 반납은 도서관에서 하길 원한다”나 “택배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다소 무리

한 의견도 존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바로대

출제 서비스의 취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서비스 범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희망도서바로대출제 개선방안 
및 제언

바로대출제에 대한 공공도서관 바로대출제 

담당자의 만족도는 81.81%가 만족하는 편이었

다. 바로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만

족도는 80.64%가 만족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보다 지역서점의 경우, ‘매우 만족한

다’의 비율이 ‘만족한다’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

용자의 만족도는 89.60%가 만족하는 편이고 이

용자의 계속이용 여부는 94.80%가 긍정적 의견

을, 지인에게 추천 여부는 94.80%가 긍정적 의

견을 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담당자나 지역

서점의 담당자보다 바로대출제 이용자들의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족보다는 불만족의 원인

을 찾아내고 그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

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대출제를 시행하는 공공

도서관은 서비스에 만족하는 편이지만 중복도

서 구입과 한정된 예산 등의 문제로 무한대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

었다. 지역서점은 바로대출제 서비스에 만족하

지만, 소규모 영세 상인이 감당하기에 부수적 

업무가 많고 지역서점 간 매출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바로

대출제를 이용해 본 이용자는 이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며 서비스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한 바로대출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4.1 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대

도서관과 서점, 이용자 3주체는 모두 바로대

출제 관련 예산 확대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

다. 현재 바로대출제 예산은 도서관에 따라 전

체 예산의 12~32%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서

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예

산 대비 바로대출제의 예산 비중을 높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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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의 

전체 자료구입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

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통해 바로대출제 구

입 예산을 확대하고 나아가 도서관, 출판사, 서

점의 상생 및 출판문화 진흥과 독서생태계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4.2 공공도서관 바로대출제 운영위원회 구성

설문조사 결과 도서관 측에서는 서점과 이용

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바로대출제의 최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이용자 간의 지

속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바로대출제의 목적을 달성

하려면 먼저 도서관과 지역서점, 이용자로 구

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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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활성화된 서점과 비활성화된 서점 중에서 

참여 의지가 확고한 담당자들과 바로대출제에 

적극적인 소수의 이용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

여 분기별로 바로대출제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

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서관과 

지역서점, 이용자의 불만 사항을 해소해 나가

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3 바로대출제 취지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 및 홍보

설문조사 결과 도서관과 서점에서는 이용자

의 복본 위주의 도서 신청, 일부 이용자의 독점 

이용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바로대출제의 

취지는 소규모 지역서점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며 동시

에 도서관에 책이 정리되는 시간을 줄이고, 동

네 곳곳에 위치한 지역서점을 통해 희망도서를 

직접 접하게 하여 이용자의 신속성, 편리성을 

추구하는 창의적 서비스이다. 이러한 취지와 달

리 일부 이용자들은 본인이 이용하는 책값을 도

서관이 지출해 준다는 인식만으로 도서관에 이

미 소장된 도서를 신청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

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은 시

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바로대출제의 취지

를 홍보하고 선정 기준에 제한이 필요한 이유, 

도서구입 예산에 제한이 있는 이유, 지역서점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바로대출제 신규 

이용자 확보도 가능하다.

4.4 도서구입비 대비 바로대출제 도서구입비

에 대한 연구 및 기획 수집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희망도서와 바로

대출제 희망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

할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도서관 장

서 구입의 주체는 사서라는 사실이다. 설문조

사에서 나타나듯이 도서관에서 바로대출제를 

통한 희망도서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이용자의 

의견이 장서에 반영되지만, 장서 구성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분야로만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의견에서 여러 차례 제시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의 전체 도서구입

비 대비 희망도서구입비와 바로대출제 구입비

의 비율은 공공도서관마다 적게는 23.3%, 많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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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0.9%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서관 장서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 바로대출제의 예산을 일정 

부분 확대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도서구입비

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식범주별로 양

서를 채워나가야 한다. 향후 도서관의 양서 구

입 확산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대비 적정한 희

망도서구입 비율, 그리고 바로대출제 도서구입 

비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바로

대출제 기획 수집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4.5 바로대출제 관련 규정 제정

이용자는 바로대출제 도서 선정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

나듯이, 도서관마다 선정 제외 기준이 달라서 

어떤 도서관에서는 선정하고 어떤 도서관에서

는 선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공

공도서관의 선정 제외 기준이 도서관마다 조금

씩 달라서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공

도서관의 선정 제외 기준을 하나로 통일할 수

는 없지만 가치판단이 필요한 선정 제외 기준

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도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

공도서관의 장서개발원칙 큰 틀 안에서 기준이 

마련되어 바로대출제를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

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같은 시군 안의 도서

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공공도서관 바로대출제 운영위

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최소한 같은 시군 

안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즉, 바로대출제를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바로대출제 구입 희망도서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만들어 지역서점과 

이용자의 혼선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4.6 바로대출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독서문화서비스 기획 및 실행

설문조사 결과 바로대출제 이용자를 상대로 

다양한 독서활동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독서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

서점을 거점으로 바로대출제 이용자가 참여하

는 다양한 독서동아리 사업이나 독립서점 출판

물 전시 등의 독서문화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대출제 예산은 연말 

이전에 이미 소진되는 시군이 대부분이므로 독

서동아리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 적극적 이용자를 상대로 독서동아리 사업

이나 독서문화서비스 등을 기획하여 실행한다

면, 바로대출제 3개 주체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인 독서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4.7 바로대출제의 건전한 이용자층 확대 및 

다양한 지역서점의 육성

지역서점이 바로대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

견을 내는 가장 주요 이유는 바로대출제를 신

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이용자와 바로대출제

를 독점 이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이용자가 존

재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신청했던 책은 도

서관에 납품할 수 없고 그대로 지역서점의 재

고로 쌓이게 되어 지역서점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서점의 재고 도

서를 구입해준 도서관도 있고 일부 도서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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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대출제 오․남용 이용자에 대한 신청 제재 

기간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남용 이

용자들에 대한 제재를 통해 건전한 이용자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서점의 위치에 따라 바로대출제 이

용자가 많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

다. 서점의 위치와 접근성에 따라 지역서점 간 

매출의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

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서점 간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바로대출

제 이용자가 지역서점을 방문해서 다양한 관련 

도서를 접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취지인데, 교

과서나 참고서를 주로 다루는 서점은 바로대출

제 신청도서 이외에는 추가 구입을 유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

에서 특정 주제의 도서로 특화된 지역서점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서점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독

서문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공공도서관 바로대출제 운영위원회는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바로대출제의 

취지대로 서비스를 지켜 나가야 한다. 

5. 결 론

바로대출제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

서의 창의적 발상,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 바로대출제 시스템이라는 기술력을 바탕

으로 지역서점의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

적인 서비스이다. 공공도서관은 위기에 빠진 

지역서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

고 도서관과 지역서점은 협력하여 책읽는 독서 

문화를 조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

가 커짐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작된 바로대출제

는 점차 확산되었고 긍정적인 신문기사가 많이 

실렸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도서관, 서점, 이용자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바로대출제를 통한 중복도서 구입

으로 인한 장서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바로대

출제 서비스를 무한정 확대하기 어렵다고 하였

다. 서점은 위치에 따라 이익 편중이 발생하였

고, 이용자가 증가한 만큼 부수적 업무도 증가

하여 대부분 소규모 지역서점이 감당하기 어렵

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용자는 서비스와 예산 

확대와 무리한 요구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도서관, 지역서점, 출

판사 등 독서생태계가 협력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상생과 협력이야말로 독서생태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

라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창의적 협력 방

안인 바로대출제는 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

대, 도서관, 지역서점, 이용자 간의 지속적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 도서구입비 대비 바

로대출제 희망도서 구입비 연구를 통한 기획 

수집, 바로대출제 관련 규정 제정, 독서문화서

비스 기획, 건전한 이용자층 확대, 다양한 지역

서점 육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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